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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 결의안

주 문

평화의 소녀상은 2011년 12월 14일, 1,000회를 맞이한 수요시위를

기념하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건립되었다. 이후 평화의 소녀상은

전쟁과 폭력을 배제하고 평화와 인권의 상징물로 자리했고, 미국, 독

일, 호주, 필리핀,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에 건립되었다.

2018년 12월 14일,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을

도의회 내에 건립하여, 일본군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기리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인류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보였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대의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일본군

전시 성폭력 피해의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정의를 실현할 더 큰 책

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국회 경내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

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

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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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위기에 직면한 바 있다. 2020년 9월,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설치 직후부터 일본 정부의 꾸준한 철거 압박을 받

아왔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저지하기 위

해 ‘평화의 소녀상 국회 독일 방문단’을 구성해 현지를 직접 찾아 협

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역사

의 진실이 왜곡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바, 대

한민국 국회가 직접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

이에 국회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

다.

1. 대한민국 국회 경내에 평화의 소녀상을 조속히 건립할 것을 촉구

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국회로 거듭날 것을 결의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평화의 소녀상이 전쟁과 폭력으로 희생된 피해

자를 기리고, 국제사회에 일본군 전시 성폭력의 역사적 진실을 알

리는데 필요한 조사와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 된

평화의 소녀상이 전 세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 평화의 소녀상

이 지닌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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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전시 성폭력 피해의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

고, 전쟁과 폭력으로 인한 고통 받은 여성들의 인권을 기리는 상징물

임. 현재 평화의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을 넘어 평화와 인권의 상징

으로 전세계에서 인식되고 있음.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일본군 전시 성폭력 피해

의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정의를 실현할 책임이 있음. 또한,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군대라는 폭력을 동원한 국회

침탈을 겪었음. 이때 국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촉구하고, 평화와 인권

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확산시키며, 관련 입법과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평화와 인권 가치지향적인 국회로 거듭나고자

함.


